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2 호 
 

 

2018 년 1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신년사 – 이동건 회장 

2. 한눈에 보는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활동 

3.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중국 편> 발간 

4.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결과 

(12/20) 

5.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CEO 업데이트] 인권 존중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쓰레기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없다! 대만 

업사이클링 회사, 미니위즈(MINIWIZ)  

 



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2. [SDGs 시장 기회]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 

 

 

 회원사 뉴스  

1.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조직 화합이 최우선 과제"  

2. ICT 로 멧돼지 퇴치…평창 오지마을이 세계 첫 ‘5G 마을’로 

 

 

 CSR 뉴스 

1. [더 나은 미래] 얼어붙은 5 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는다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금 차별 땐 ‘징벌적 손배’ 

3. 계열분리 친족기업, 3 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 한다 

4. 평창 조직위, 지속가능성 1 차보고서 발간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신년사 – 이동건 회장 

 



2. 한눈에 보는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활동 

 

 UNGC 한국협회 창립 10주년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이 

개최되어, UN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본 행사는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및 

의제 설정,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온 

협회의 10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 시상식 및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비영리단체 10곳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UNGC 가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UNGC 가치대상’ 수상 

10곳을 포함한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대표 31인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정책에 내재화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 회장 선임 

2017년 9월 7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명예 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반 명예 회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1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신 바 있습니다.  

위촉패 전달식에서 반기문 명예회장은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UNGC 한국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며, 앞으로도 유엔과 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UNGC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노력’ 캠페인 전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7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두 기관은 올림픽 행사 준비, 운영 

및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서 환경, 사회, 경제(ESG)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해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자 협력할 전망입니다.  

 

 약 180개 기업,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페어플레이어 서약’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이하 FPC)은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공동노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FPC 사업 

마지막 해로,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EU, 중국 등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 ‘아세안 세미나’(1/26)와,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 반부패 서약 선포식’(3/6)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우리 기업이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국의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과 <아시아•중국편>을 

연구 발간하여, 기업의 반부패 윤리경영 역량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약 180 여 개 기업 및 기관이 FPC 서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공동노력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 한·중·일 UNGC 네트워크 간 협력 강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는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제9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China·Japan·Korea UNGC Roundtable 

Conference)’를 3일 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한·중·일 UNGC 협회 간 협력 도모와 각국 기업 및 

학계, 학생 대표단 간 교류를 통한 CSR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변혁 – 동아시아의 역할(Transform Our World with the SDGs 

– The Role of East Asia)’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150명의 기업가 및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중·일 학생 대표단의 토론과 더불어, 학계 발표와 기업 세션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오갔으며,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주제로 한 세션과, 한·중·일 기업 패널, 각국 협회의 

SDGs 관련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로컬 네트워크 세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올 해에는 

초대 개최국인 한국에서 제10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디어와 다양한 협력 

2017년은 유독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디어와의 협력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각 부문과의 

시너지를 통해 협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업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UNGC 10대 원칙, 그리고 

SDGs를 전파했습니다.  

행사명 공동주최 / 후원 

‘2017 유엔체제학회(ACUNS) 30 주년 기념 서울 

총회 및 학술대회’ 

 세계유엔체제학회, 한국유엔체제학회, 

숙명여자대학교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한 MOU 

체결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 BSI Group Korea/ 영국 외무부 

Prosperity Fund 

제 8 회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동향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반부패와 신뢰기반의 사회’ 세션 

 조선일보 

CSR 아카데미 
 사회공헌정보센터, 대한상사중재원, 

MYSC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 중국: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의 지경원 

 EU: 주한 EU 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독일: 한독상공회의소 

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 영국: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상공회의소 

 스웨덴: 주한스웨덴대사관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CSR 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 토론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맹,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 CSR 포럼, 한국사회학회, 중앙일보 

[2017 CSR Workshop]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5 개년 종합시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 

 

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발간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에도 기업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를 자체 연구하는 

한편, 유엔자료를 번역•발간했습니다. 2017년 발간된 주요 결실을 소개합니다.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은 SDGs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고자 

한국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총 28개의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정책 및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은 UNGC 한국협회 회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전달 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행보를 점검하고, 전세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Fair Player Club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유럽편]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유럽편>은 유럽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각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 

외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반부패법의 

핵심내용과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이 해당 

국가 진출 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수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유럽연합(EU)의 CSR 전략과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실어 EU CSR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Fair Player Club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중국의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은 

유럽편의 후속발간물 입니다. 해당 발간물은 우리 기업이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패키지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 

<제3자 리스크 관리(Managing Third Party Risk) 국문본>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영국투명성기구가 집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번역했으며,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영국투명성기구의 ‘The 

2010 UK Bribery Act Adequate Procedures(2010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기초한 지침서입니다. 1) 

통제 환경 조성, 2) 부패 리스크 평가, 3)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 4) 뇌물방지 프로그램, 5) 사업파트너에 대한 실사 적용, 6) 

모니터링 및 검토의 총 6분야에 걸쳐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주요 사업원칙, 다양한 사례 및 상세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기업이 자사 뇌물방지 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해 보고 리스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중국 편>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아시아 주요국의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아시아중국편>을 발간했습니다.  

 

2017 년 6 월 발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의 후속으로 발간된 동 발간물은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우수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아시아 진출 시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을 돕고자 합니다.   

 

본 발간물은 ▲ 서론 ▲ 글로벌 반부패 동향 ▲ 아시아 반부패 동향 ▲ 중국 반부패 법과 제도 

및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APEC 반부패 

증진 노력, 2017-2018 G20 반부패 행동계획, 아시아 16 개국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TI) 2017 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 결과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18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 환경 인식 제고 및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향후 

아세안(ASEAN) 주요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정책 동향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서약 기업 및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 <아시아중국편> 등과 함께 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부패방지 

법제를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02-749-2149, fpc@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결과 

(12/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12 월 20 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기업 실무진 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국 세미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의 일환이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CSR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중국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주제를 넓혀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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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세미나는 위하이옌(Yu HaiYan)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중국국제상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이자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과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위하이옌 집행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상황과 필요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선순환 구조로 상생하고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그 간 외교적 갈등으로 중국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비즈니스 재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점검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김인선 부교수는 중국의 CSR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CSR 현황 및 한국기업들의 더 나은 CSR 활동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2016 년 9 월부터 시행된 ‘자선법’의 제정배경과 핵심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에서 CSR 이행을 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증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의 후이 쉬(Hui Xu) 파트너는 중국의 형법 및 

2018 년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국 반부패법·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세미나는 24 년만에 수정되어 2018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 3 자를 통한 뇌물 공여는 모두 형사 책임이 있고, 

뇌물수수가 기업 임원이 주도한 것이라면 임원의 개인적인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뇌물 행정처벌과 관련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준법경영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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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처벌 경감과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급행료, 거래 상대방의 범위, 최근 적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UNGC 한국협회가 새롭게 연구•발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지침서입니다. 이번 

아시아•중국편은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은 아시아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와 

더불어 아시아 반부패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FCPA 법 파일럿 프로그램의 의무화,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7-2018, 국제투명성기구(TI) 보고서 내의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 주요 

결과,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등 주요 글로벌∙아시아 반부패 동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겪고 있다.”, “중국은 정부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EC%BA%A1%EC%B2%982-1.png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KakaoTalk_20171220_111713983.jpg


차원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며,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과 

유엔반부패협약의 초반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로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영자들을 위한 피난처 조항 유지, 상업 

뇌물에 대한 기업 책임 명확화, 상업 뇌물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증가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기업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는 ㈜LG 와 지멘스㈜에서 CSR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LG 김종필 차장은 ㈜LG 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부패방지협약서 서명,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정도경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LG 그룹사의 CSR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든 주요 회의에 앞서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백년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는 창업 회장의 어록을 임직원들과 함께 상기하는 문화가 있고, 정도경영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주 지멘스㈜ 준법지원인은 지멘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 

되기까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과정과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으나 오늘날 준법경영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사전승인제도가 있었으나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ell US> 제도를 설명하며 내부 제보 시스템에 있어 익명성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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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프로젝트 마지막 해인 올해는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EU, 중국 등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내년 초 아세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에 서약 및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FP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FPC-Pledge_서약서.pdf


본부 소식 

1. [CEO 업데이트] 인권 존중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본 기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그린비즈(GreenBiz)에 기재한 

글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여행을 해오며, 저는 2017 년이 진전 보다는 퇴보하는 해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퇴보의 해”인 올 한해, 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에 가해지는 위협들을 지켜보며 

여러 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늘어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까지, 우리는 변화가 시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난 달,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했습니다. 인권이사회 내 미켈 바르셀로(Miquel Barcelo)의 정교한 천장화 밑에 

앉아, 저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무총장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Hussein)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연간 캠페인의 시작을 

발표하였을 때, 저는 올해가 진정으로 민간 부문이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인 2018 년 12 월 10 일이 되면,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의 70 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1948 년 12 월 10 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남긴 대대적인 파괴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권 유린 사건들 이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롭고 인간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about/governance/executive-director
http://www.greenbiz.com/article/what-business-can-do-celebrate-human-right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321-2017-un-forum-on-business-and-human-right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1321-2017-un-forum-on-business-and-human-rights


500 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본 선언은 역대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선언의 시초가 된 역사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선언은 지금까지도 처음 채택되었을 때만큼이나 중요하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의 범위는 현대인의 삶 속에 모든 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언에 

내재된 인권의 정의는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토대인 10 대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 대 원칙 중 네 개의 노동 원칙을 포함한 여섯 개의 원칙들은 인권을 다룹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의 의미를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기업들이 공급 

망과 경영활동 전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적절합니다. 올 9 월, 저는 저와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사무처장과의 

대화에 혁신적인 선두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25 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모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건, 2030 의제 실행 2 년 째인 지금,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날, 가장 부유한 1%는 전세계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은 하루 2 달러인 최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3 분의 1 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억 5 천명의 아이들이 아동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0 세부터 25 세까지의 전 세계 청년들 18 억명 중 30%는 교육, 훈련, 고용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이대로라면,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 균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5.5 를 

이행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성 평등은 단순히 옳은 일을 넘어,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15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2025 년까지 전 세계 GDP 에 28 조 달러만큼 기여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표를 고양시킬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창립 후 지난 17 년 간 책임감 있는 기업들의 더욱 더 성장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목도해 

왔습니다. 인권 원칙의 도입부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전에 이르기 까지, 인권 존중이 

세계 경제에서의 경영 활동의 일부임을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권 딜레마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UNGC 는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을 다루는 원칙들을 채택함으로써, 기업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 진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고무적인 것은, 2017 프로그래스 보고서(2017 Progress Report)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2,000 개의 기업 중 90% 이상이 기업 내 인권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15%만이 자사 인권 관행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대규모의 영향 평가가 없다면, 기업 지속가능성 원칙 기반 

접근방식의 완전한 잠재력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역사 전반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평등의 심화와 폭력, 

그리고 차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이 처음 작성되었던 시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현 시기를 기점으로 원칙의 힘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는 최종적인 책임은 각 정부에 있지만, 기업들이 좌시하기에 인간 존엄성의 대의명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어렵게 얻은 인권분야의 

발전이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다음 일년 간의 여정을 저와,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해주십시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 UNGC 의 인권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기업을 위한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기업과 인권 자료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를 방문해보세요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5
https://www.mckinsey.com/global-themes/employment-and-growth/how-advancing-womens-equality-can-add-12-trillion-to-global-growth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2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womens-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child-rights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381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381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our-work/social/human-rights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2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261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81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81


•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읽어보세요 

•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 이행을 기업이 격려하는 방법 

• 당신의 기업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 

• UNHR 의 세계 인권 선언의 7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간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http://www.un.org/en/udhrbook/pdf/udhr_booklet_en_web.pdf
http://www.un.org/en/udhrbook/pdf/udhr_booklet_en_web.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991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4671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en/index.html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사레 – 미니위즈 (Miniwiz) 

 

 프로젝트 리더: 아서 후앙(Arthur Huang) & 자르비스 리우(Jarvis Liu), 미니위즈(Miniwiz) 

공동 창립자 

 지역: 대만 타이페이 

플라스틱 병으로 지은 건물, 도시에서 수집한 유리. 쓰레기를 줄이는 폴리브릭(Polli-Brick)과 

에코모프(Eco-Morph). 업사이클링으로 탄생한 영화관들과 재활용된 비행기 날개. 이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비록 쓰레기로 만든 것들이지만요! 

대만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회사 미니위즈는 지난 10 년간 

오래된 물건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사업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상징적인 정부청사와 명품 브랜드샵의 인테리어, 

산업규모의 재활용, 주요 마케팅 장치부터 고성능 안경과 

가구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미니위즈의 창립자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그리고 자칭 ‘do-er(행동가)’인 아서 후앙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서 후앙 창립자는 ‘최소화가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후앙은 2005 년, 그의 첫 획기적 지속가능 제품 라인(태양열과 풍력을 통한 충전기기인 

하이미니)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서 미니위즈를 위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는 풍부하고, 고급 플라스틱, 금속 및 섬유를 제공하는 매우 가치 높은 자원입니다. 매년 

쓰레기의 양이 70%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으로써의 쓰레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후앙은 자사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 재활용 100% 자재를 만들어 인간이 만든 

오염물, 특히 플라스틱과 전자, 음식, 농업, 포장재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http://www.miniwiz.com/
http://www.miniwiz.com/miniwiz/arthur-huang


탈바꿈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미니위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DIY(Do-it-yourself) 제품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니위즈는 쌀껍질로 만든 아이폰 커버나, 마더보드 포장재로 만든 와인 병 캐리어, CD 를 

재활용한 선글라스와 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물들의 탄소발자국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니위즈의 고급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페트(PET)로 만들어진 외벽 시스템부터, 

재활용된 고분자와 농업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합성물, 페트와 쌀껍질로부터 나오는 이산화 

규소를 통해 만들어진 직물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재활용된 자재를 이용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장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 가장 미래적이며 시선을 끄는 프로젝트는 9 층 높이의 에코아크 파빌리온(EcoARK 

Pavilion)입니다. 이 건축물은 2010 년 타이페이 국제 식물 박람회에서 공개된 지속가능한 

엔지니어링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150 만 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에코아크 

파빌리온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벌집 모양의 폴리브릭(POLLI-Brick) 을 활용해 화학 접착제 사용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http://www.miniwiz.com/miniwiz/en/projects/archi/sdti-waste-recycling-facility
http://www.miniwiz.com/miniwiz/en/projects/archi/sdti-waste-recycling-facility
http://www.miniwiz.com/miniwiz/en/projects/archi/ecoark
http://www.miniwiz.com/miniwiz/en/projects/archi/ecoark
http://www.miniwiz.com/miniwiz/products/buildingmodules/polli-brick


나이키,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코카콜라(Coca-Cola)와 스타우드 호텔(Starwood hotels) 등이 

이미 미니위즈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설득이 필요했지만, 진보적인 브랜드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행 가능한 제조 

솔루션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앙의 가장 대담한 도전은 쓰레기를 날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니위즈의 항공기 실험 

프로젝트인 에코파이터(EcoFighter)는 고급 나노기술과 기계 공학을 접목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를 항공기의 날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니위즈가 해온 사업들은 주로 대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향후 모든 새 자재들을 

쓰레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서 후앙 창립자는 “우리는 쓰레기로 재활용한 자재들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새 

자재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여러 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쓰레기는 그 어떤 물건으로도 재탄생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

티 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가 함께 참여한 Project 

Breakthrough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사진: Miniwiz (www.miniwiz.com) 

 

http://miniwiz.com/miniwiz/en/component/k2/item/109-ecofighter
http://breakthrough.unglobalcompact.org/
https://youtu.be/8hnoH422drQ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Goal 4 & 8 청년정책 

 

• 청년과 함께 서울형 청년생태계 조성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 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첫해인 지난해(891 억 원)보다 203% 증가한 1,805 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 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 서울시 청년지원 2 배로 확대 

설자리 청년실업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자존감 하락 및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으로써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17 년 중앙정부의 청년수당사업 ‘수용’으로 더욱 힘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은 종합적 청년정책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년활동 보조금 지원(청년수당):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 × 6개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관계회복 등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1. 일자리: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청년 뉴딜 일자리’로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기 실업자 우선대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은 지난 한 해 총 77 개, 2,000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청년중심의 사업과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체계적인 경력형성 

지원 시스템 구축과 민간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하여 총 290 여 개 5,500 여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경력 형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16년 77개 사업 → ’17년 290개 사업)  

-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및 고용 창출  

-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맞춤형 우수 기능인력 양성  

 
 

2. 살자리: 낡은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낡은 비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공간이 반영된 청년주거공간 ‘공공고시원’, ‘공공기숙사’ 형태의 셰어하우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주거문화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놀자리: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연계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청년단체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공간 조성 및 공간문화 형성 활동, 국제교류, 제작 활동, 지역 연계 활동 등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도모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공간, 일자리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청년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17 년 현재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 개소(G 

밸리, 대방동)에서 6 개소로 확대조성(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공간인 ‘청년교류공간’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청’은 54 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청년의회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하나로, 2015 년 실험적인 도입이 성과를 드러낸 가운데 ’16 년에 이어 세 번째 청년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 세 청년을 참여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의회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시의회 청년 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어 민(民)·관(官)·정(政) 협치가 더욱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형 갭이어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주거권 보장 

TF 구성 제안 등 10 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실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2. [SDGs 시장 기회]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 

 

 
 

콤팩트하고(Compact) 친환경적이며(Green), 상호연결된(Connected) 도시 개발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1 

도시로 이사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시골 거주민들은 대체로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도시로 이주합니다. 이런 ‘신흥도시’는 대도시들보다는 인구과다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흥도시도 점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투자를 통해 이 도시들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자본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연결성이 뛰어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지금부터 

2030 년까지 인프라 투자 자본비용의 6%(전세계적으로 3 조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절약과 높은 생산성, 의료비 감소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1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콤팩트시티란 도시 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도시문제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더 콤팩트하고 동시에 더 친환경적인 계획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장거리 이동은 효율적이며 잘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 오염을 줄이며, 사회적으로 더 결합된 지역들을 

만들고, 에너지와 시간 절약을 통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공원과 녹지들은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도시의 부동산 가격과 생물 다양성의 긍정적 영향, 비만률 감소 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압축도시의 중심지들은 더 많은 인재들과 자본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 협력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인도와 중국의 응답자들은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를 구축하는 시장 

기회’가 우리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거대한 도시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시장 기회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 시장기회는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기회가 기업에 줄 혜택과 신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정부 기관, 그리고 기타 

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globalopportunitynetwork.org/the-2015-global-opportunity-report.pdf


‘콤팩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상호연결된 도시 개발’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회원사 뉴스 
 

1. 손태승 우리은행장 취임…"조직 화합이 최우선 과제"  

 

 

 

- 우리은행 손태승 신임 행장 취임. 

- 3대 경영방침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 

△종합금융그룹 완성 제시. 

- 손 행장, “금융을 선도하는 수익성과 성장성, 혁신성뿐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 

 

- 원문보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057151002.HTML?input=1195m


2. ICT 로 멧돼지 퇴치…평창 오지마을이 세계 첫 ‘5G 마을’로 

 

 

- KT, 지역사회 문제를 ICT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가 스토리 추진. 

의야지마을은 기가 스토리 일곱번째 마을로, ‘세계 첫 5G 마을’. 

- 카메라·레이더·퇴치기로 구성된 ‘유해동물 퇴치 솔루션’ 개발, 마을 2곳에 설치. 추후 다른 

농촌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 

- 황창규 KT 회장, “주민들과 힘을 합쳐 내년 2월 평창을 찾은 세계인들이 5G의 놀라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KT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 

 

- 원문보기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2210600013&sec_id=561101&pt=nv#csidx855e6ac16667042be21fd104d0fcc7b


CSR 뉴스 

1. [더 나은 미래] 얼어붙은 5 대 그룹 CSR, 내년 해빙기 맞는다 

 

 

 

-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어젠다가 대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 대기업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CSR 부서 강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와 관심 증가. 

- 5대 그룹의 기부금 집행 절차는 더 까다로워 질 예정.  

- 김종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커지는 만큼, 

내년부터 CSR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 

 

- 원문보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5/2017122500779.html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금 차별 땐 ‘징벌적 손배’ 

 

 

-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 단절 예방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정책으로 유리천장·독박육아 해소에 초점. 

 

- 원문보기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923.html


3. 계열분리 친족기업, 3 년간 원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내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개정안, 친족분리 규율 강화 및 입원독립경영 인정제도 요건 규정 

-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공정위 관계자, "순수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으로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관행도 전문가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12/20/0325000000AKR20171220045700002.HTML


4. 평창 조직위, 지속가능성 1 차보고서 발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환경, 경제, 사회 분야 5대 주제 17개 지속가능성 실천 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차보고서' 발간. 

- 보고서는 2018 평창대회의 지속가능성 5대 주제인 △저탄소 그린 올림픽 △자연의 보전과 

전승 △건강하고 윤택한 삶 △성숙한 문화시민의 긍지 △세계로 도약하는 평창을 위한 17개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이희범 조직위원장,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평창 지속가능성의 실천노력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속가능성 발전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원문보기 (뉴스 1)  

http://news1.kr/articles/?3190123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6 일부터 1 월 2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환경공단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6 일부터 1 월 2 일까지 11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부영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SK 이노베이션㈜  

 ㈜씨엔커뮤니케이션 

 ㈜태광실업 

 한국환경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네이버 주식회사 

 베타니아복지재단 

 기업은행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

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i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

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2017 년 연회비 미납 회원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한국남부발전, 포스코, 핑거, 한국청년창업취업연구소, 킨텍스, ㈜제씨콤, 한국관광여행개발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나노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예탁결제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극지연구소, 한국마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YSC, 강동구도시관리공단,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오한진연구소, 한국관광공사, KT sat, ㈜나인, 네이버, 

NH투자중권㈜,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일성건설주식회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589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http://www.unglobalcomp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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